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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해외금융 뉴스: 중국 】

보험업계, 신 회계준칙 적용으로 보험료 규모 감소

□ 중국 보험업계는 작년 말 발표된 <보험계약 상관회계 처리 규정>에 따라 올해

부터 ‘신 회계준칙(新会计准)’을 적용한 결과, 수입보험료 규모가 과거 회계기준

으로 산정한 것에 비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. 

  o 중국 재정부회계사(会计司)와 보험감독관리위원회 재무회계부가 공동 발표한 상

기 규정에 따르면, 올해부터 재무보고서 작성 시 혼합계약에 대한 계약 분리, 중

대보험위험 측정, 보험계약준비금 산출 등의 규정을 적용하는 새로운 회계 준칙

을 준수해야 함. 

  o 이에 따라 중국 3대 인보험(생명보험에 해당) 회사인 중국생명, 중국핑안보험, 

타이핑양생명의 올해 1월 수입보험료는 과거 회계준칙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각

각 약 10%, 30%, 14% 감소한 것으로 추산됨. 

□ 신 회계준칙 적용 후 수입보험료가 감소한 것에 대해 업계는 계약 분리와 중대

위험 측정으로 인해 일부 보험 계약이 수입보험료로 산정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

로 보고 있음.  

  o 신 회계준칙에 따라 회계장부 작성 시 보장성보험 및 단기보험, 배당형보험은 전

액 내지는 거의 대부분이 수입보험료로 산입이 가능하지만, 만능형(유니버셜보

험)의 경우 위험측정 시 중대위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계약 분리를 통해 일

부만 수입보험료로 인정됨. 

  o 투자연동형 역시 반드시 계약 분리를 통해 일부만 수입보험료로 산입되기 때문

에 중국핑안보험과 같이 만능형 및 투자연동형 상품의 판매 비중이 높은 회사들

은 이전 기준으로 측정할 때 보다 수입보험료의 축소가 불가피함. 

  o 그러나 기록상 수입보험료가 감소하더라도 기준만 달라졌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

펀더멘탈에는 이상이 없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임. 

  o 한편, 순자산은 신 회계준칙에 따라 생명보험 준비금 평가이율을 4%로 계산할 

경우 이전 기준보다 중국생명과 타이핑양생명은 각각 47%, 4% 증가한 반면, 중

국핑안보험은 12%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.

(중국증권망, 3/5)


